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지 형 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푸치니 《라 보엠》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의 비교 연구

- 제1막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반주학과
김 지 원



푸치니 《라 보엠》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의 비교 연구

- 제1막을 중심으로 -

지 형 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반주학과
김 지 원



인   준   서

김지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김 미 영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이 진 혜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지 형 주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i -

논문개요

본 논문은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의 오페라 《라 보엠》의 1막

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을 비교하였다. 푸치니는 베르디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로 총 12편의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라 보엠》은 프랑스 작가인 앙리 뮈르제(Henry Murger, 1822-1861)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을 바탕으로 작곡 된 4막의 오페라이다. 가난한 예술가

들을 주인공으로 우정과 사랑을 담은 평범한 삶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베리즈모 

오페라이다. 푸치니는 서정적인 멜로디를 확장하고, 모티브를 유연하게 사용하

며 화려하고 다양한 관현악의 색채를 결합하였다. 등장인물들마다 각자의 성격

을 보여주는 라이트모티브를 설정하여 극을 전개시켰다. 푸치니는 다양한 요소

들을 음악에 묘사하여 담아내었고,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음향으로 표현하였다.

피아니스트는 오케스트라로 작곡된 오페라를 연주 할 때에 피아노라는 하나의 

악기로 여러 가지 악기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라 보엠》을 감상하며 피아

노 악보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총보와 비교해 보았

다. 1막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에 따라 다섯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줄거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소장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제목을 붙여 비교하였다. 

장면Ι은 다락방의 마르첼로와 로돌포로 네 개의 소장면을 비교하였고, 장면

Ⅱ는 추위에 떨며 들어 온 콜리네로 다섯 개의 소장면을 비교하였다. 장면Ⅲ

은 쇼나르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로 네 개의 소장면을 비교였고, 장면Ⅳ는 

쫓겨난 베누아로 다섯 개의 소장면을 비교하였고, 장면Ⅴ는 사랑에 빠진 미미

와 로돌포로 네 개의 소장면을 비교하며 피아노 편곡자의 의도를 파악하였다.

오케스트라를 피아노로 연주할 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분

석을 토대로 원곡의 의도에 최대한 가까운 연주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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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로 편곡하여 연주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로, 연주자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나 음향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악기나 음정을 생략하여 극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파트를 살렸다. 둘째

로, 음향적인 효과를 위해 연주 음형이나 리듬을 바꾸거나 악기 구성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다이나믹을 변형할 수 있다. 셋째로 넓은 음역대를 표현하거나 

독특한 음향을 가진 악기를 표현하기 위해 꾸밈음을 넣었고, 음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경우 아르페지오를 넣을 수 있다. 이로써 오케스트라를 염두에 두고 피아

노로 반주하는 연주자들에게 이러한 연구가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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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태리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

는 베르디의 음악적인 부분과 바그너의 새로운 오페라 형식을 결합한 작곡가

로 평가된다.1) 푸치니는 낭만적이고 미화되어 비현실적인 것을 지양하고 실제 

삶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담아내는 베리스모 오페라 작곡가이다. 그는 총 12

편의 오페라를 작곡하였고 그의 오페라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며 사랑받고 있다.

푸치니의 오페라 작품들 중 《라 보엠》(La Bohème)은 해마다 빠지지 않고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로, 가난한 젊은이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려내었

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대조적인 성격이 음악에 선연하게 담겨있고, 장

면들의 상황이 색채감 있게 묘사되었다.

오페라는 원래 오케스트라로 작곡되었지만 연습하는 과정의 대부분은 피아

노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연주하는 작

품에 대한 폭넓은 사전지식과 이해가 있어야한다. 오페라를 피아노로 편곡한 

악보는 평면적이지만 이를 보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

는 각 악기들의 소리적인 특징과 주법을 표현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내야 한

다. 여러 명의 구성원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피아노라는 하나의 악

기와 한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

여야 한다.2)

일반적으로 오페라공연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진행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1) 박홍규, 『비바 오페라』 (서울: 가산출판사, 2002), 252.
2) Samuel Adler, The Study of Orchestration (W W Norton, 1989), 윤성현 역 『관현악기법

연구』 (서울: 수문당, 199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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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피아노연주와 진행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오페라 공연

에 있어 극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닌 간략하게 콘서트식으로 진행하거나 아

리아들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닌 피아노반주로 연주

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 오케스트라 반주로 진행하는 오페라의 

경우에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피아노 반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페라를 연주

하는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라는 하나의 악기로 여러 명의 구성원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표현해내야 한다.3)

필자는 개인적으로 피아노 편곡 악보로 반주를 하면서 오케스트라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나 《라 

보엠》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보니 대부분 라이트모티브나 베리즈모, 오페라에 

나오는 주요 아리아들에 대한 것을 다뤘다.4) 

본 논문에서는 오케스트라 총보와 피아노로 편곡된 악보를 분석하고, 비교

해 보며 피아노로 연주했을 때 원곡에 가까운 오케스트라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피아노로 편곡할 때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 어떻게 해

결을 하였는지 살펴보려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의 1막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피

3) Martin Katz, The Complete Collaborat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89.

4) 《라 보엠》에 관한 선행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미경,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의 분석연
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한명신,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의 음악
적 표현방법과 남녀주인공의 아리아 분석,”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조은혜,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라 보엠」에 나타난 베리즈모 오페라 특징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복선, “푸치니 오페라 《La Boheme》에 나타난 사실주의적 특징 연
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추은희, “G. Puccini 오페라 ‘La Boheme’의 음악적 
표현방법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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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 편곡 악보를 비교하여 피아니스트가 원곡의 오케스트라의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면 좋을지 살펴보려 한다. 우선 작곡가인 푸치니

의 생애와 작곡한 작품들을 알아보고, 작품들의 작곡배경을 통해 푸치니에 대
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번역된 대본을 토대로 《라 보엠》
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이 작품에 나오는 푸치니의 특징 중 하나인 라이트모

티브에 캐릭터들의 성격이 어떻게 담겨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라 보엠》의 1막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인

물들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다섯 개의 장면으로 나누고 차이가 있는 부분

을 선정하여 총 22개의 소장면에 제목을 붙여 비교하였다. 장면Ι은 다락방의 
마르첼로와 로돌포로 ‘불 없는 난로’, ‘시린 손가락’, ‘기발한 생각’, ‘불타는 
난로’ 이렇게 네 가지 장면을 비교하였다. 장면Ⅱ는 추위에 떨며 들어 온 콜

리네로 ‘화난 발걸음’, ‘타오르는 불꽃’, ‘쉿!’, ‘불꽃 속 열렬한 사랑’, ‘키스
씬’ 이렇게 다섯 가지 장면을 비교하였다. 장면Ⅲ은 쇼나르와 즐거운 크리스
마스이브로 ‘의기양양’, ‘귀 머거리야?’, ‘먹이로 준 파슬리’, ‘친구들과 포도

주’ 이렇게 네 가지 장면을 비교하였다. 장면Ⅳ는 쫓겨난 베누아로 ‘대접’, 
‘마빌의 그녀’, ‘더러운 욕정’, ‘부도덕한 자’, ‘외모를 단정히’ 이렇게 다섯 가
지 장면을 비교하였다. 장면Ⅴ는 사랑에 빠진 미미와 로돌포이다. 여기에서는 

‘꺼진 촛불’, ‘첫 만남’, ‘잃어버린 열쇠’, ‘보석상자’ 이렇게 네 가지 장면을 
비교하였다. 

각 장면들마다 음반을 들어보며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로 편곡된 악보의 차이

가 있는 곳들을 중점으로 비교하였다. 우선 오케스트라 총보를 보며 음악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고 오케스트라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위한 피아노 편곡자
의 의도를 파악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오케스트라 총

보5)와 피아노 편곡 악보6)는 이탈리아 리코르디(Ricordi) 출판사의 악보를 사
용하였고 음반은 프랑코(Zeffirelli, Franco) 의 앨범7)을 참고하였다.

5) Giacomo Puccini, La Bohème partitura, (Milan: G. Ricordi, 1920).
6) Giacomo Puccini, La Bohème riduzione per Canto e Pianoforte di Carlo Carignani. 

(G. Ricordi,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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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푸치니의 생애 및 주요작품8)

푸치니는 1858년 12월 22일, 이탈리아의 중부 루카에서 음악가 집안의 5대

손으로 태어났다. 1874년에 그의 삼촌 마지(Fortunato Magi)와 함께 파치니 

음악원(Imstituto Musicale Pacini)에서 정식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의 스승 카를로(Carlo Angeloni)가 베르디의 관현악 악보를 분석하게 하며 

공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1878년 루카의 수호 성인 축일을 위해 작곡한 《모

테트》와 《크레도》에 접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18세 때 피사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접한 이후, 베르디처럼 오

페라 작곡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파치니 음악원을 졸업하고 1880년 

밀라노의 왕립 음악원(현 베르디 음악원)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였다. 2년째부터는 장학금이 떨어져 같은 처지에 있던 가난한 음악학도 마

스카니와 함께 《라 보엠》을 연상시키는 궁핍한 생활을 하며 하숙을 하였다. 

졸업 작품인 《교향적 카프리치오》의 주요 부분의 상쾌한 선율은 오페라 《라 

보엠》에서 〈청춘의 동기〉로 나오는데 이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서정미와 

관현악법이 이미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치니는 오페라 작곡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돈이 없어 대본을 구할 수 

없어 애가 탔다. 그러자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스승 폰키엘리(Ponchielli)

는 친분이 있던 폰타나(Ferdinando Fontana)에게 대본을 부탁하였고 푸치니

7) Giacomo Puccini, Zeffirelli, Franco. Puccini : La Boheme(Deuche Gramophon, 
1965)

8) 푸치니의 생애 및 주요작품은 다음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Michele Girardi, “Giacomo 
Puccini”,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Ed. edited by 
Stanley Sadie(London: Macmillan, 2001), 20:567-580; 신계창,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
러리(베르디/푸치니)』 (서울: 음악세계, 1999); 조유진, “G. Puccini의 Messa di Gloria 분석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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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 정성을 쏟아 《요정 빌리》(Le villi)를 작곡하였다. 현상공모에서는 낙선

하였지만 베르메 극장에서의 공연이 만원을 이루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리

하여 당시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리코르디(Giulio Ricordi)는 푸

치니의 재능을 인정하여 그를 리코르디 출판사의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게 한

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작곡을 할 수 있게 된 푸치니는 친구의 아내 엘비라와 

사랑에 빠지며 1886년에 둘 사이에서 아들 안토니오가 태어났지만 친척과 친

구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두 사람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창작의 어려움을 느끼며 1889년 《에드가르》(Edgar)를 작곡하였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푸치니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리코르디의 전

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그는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

푸치니는 아베 프레보의 소설 「마농 레스코와 기사 데 그리외 이야기」를 읽

고 자기 마음에 드는 줄거리와 분위기, 등장인물을 발견하여 6명의 작가들과 

협력하여 대본을 쓰고, 약 3년 동안 작업하여 오페라 《마농 레스코》(Manon 

Lescaut)가 완성되었고 1893년 토리노의 레조 극장에서 초연하여 크게 성공

하였다.

그 후에 「보헤미안들의 생활 정경」이라는 뮈르제의 소설을 바탕으로 《마농 

레스코》에서 함께 작업했던 자코사와 일리카에게 대본을 의뢰하였고 리코르디

의 지원을 받아 1895년에 《라 보엠》(La Bohème)을 완성하였다. 파리의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의 웃음과 눈물의 청춘을 풍부한 시정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막(幕)과 장(場)의 대조가 훌륭하고, 희극적 요소와 애수의 감정을 잘 엮어내

어 청중을 사로잡았다.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와 장면의 정경 묘사도 그의 어

느 작품보다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1896년 토리노의 레조 극장에서 초연되

어 이 작품 역시 큰 성공을 하였다. 대중들은 푸치니와 대본 작가 자코사와 

일리카를 ‘황금 트리오’라며 찬사를 보냈고 이들은 이후에도 《토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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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ca), 《나비부인》(Madama Butterfly)이라는 명작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

써 푸치니는 베르디의 뒤를 잇는 작곡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1895년 피렌체에서 사르두의 연극 「토스카」를 보러 갔다가 베리스모 오페

라의 유행에 아주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 하여 ‘황금 트리오’인 자코사와 일리

카와 공동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899년 오페라 《토스카》가 완성되었다. 원

작은 5막으로 된 희곡이지만, 오페라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그리고 극적 효

과가 커야 한다는 푸치니의 주장에 따라 복잡한 사건은 삭제하여, 경시총감 

스카르피아가 짝사랑하는 카바라도시의 애인이자 미녀 가수인 토스카의 비극

으로서 3막의 멜로드라마로 꾸며졌다. 당시 유행하던 베리스모 오페라의 영향

이 강하여 사랑, 질투, 공포와 같은 감정이 잘 묘사되었다. 로카 코스탄치 극

장에서의 초연은 기대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탈리아와 외국에서 

연이어 공연되어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였고, 지금은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서

도 손꼽히는 인기 작품이 되었다.

이후 1900년 코벤트 가든 극장에서의 《토스카》 초연을 위해 런던을 갔다. 

그곳에서 장기 흥행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벨라스코의 연극 「나비부인」을 관

람한 뒤 비극적이고 순정적인 여주인공에 감동받아 오페라로 만들기 위해 작

업에 들어간다. 벨라스코를 찾아가 오페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이번에도 자

코사와 일리카에게 대본을 부탁하였다. 푸치니는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

를 하며 구상을 짰고, 일본적 선율과 그에 어울리는 화성과 교묘한 조바꿈의 

효과적인 관현악법을 사용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극적이고 매혹

적인 성악의 선율과 감정의 기복을 관현악으로 정교하게 그려내어 1903년에 

완성되었다. 1904년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는데 호평을 받을 것이라는 예

상과는 달리 보수적인 당시의 밀라노 청중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실패

로 끝났다. 강한 성격의 푸치니는 출연료를 반납하고 두 번 다시 스칼라 극장

에서 공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실제로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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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후 작품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개정하였고 3개월 후 밀라노의 사

교계와 예술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레시아의 대극장에서의 공연은 대성공을 

이루고 전 세계로 퍼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나비 부인》의 성공은 다른 작

곡가들에게 동양적 소재를 찾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푸치니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나비 부인》의 공연에 참석하였고 1907

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으로부터 자기 작품 공연에 초대되어 뉴

욕 생활을 즐기며 연극을 관람하러 다녔다. 그러다 벨라스코의 「황금 서부의 

아가씨」란 연극을 보고 오페라화 하기로 하였다. 같이 작품을 했던 대본작가

인 자코사가 사망하여 새로운 대본작가를 찾았고, 새로이 찬가리니와 치비니

니와 협력하여 만든 대본으로 1910년에 《서부의 아가씨》(La fanciulla del 

West)를 완성하였다. 푸치니는 이 작품에서 미국의 서부극적인 장면의 분위

기와 심경 표현을 담아내어 이 전의 작품들이 주었던 서정적인 매력과는 다

른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장면과 음악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인상적인 아리아도 적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의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인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푸치니는 3개의 대조적인 오페라를 하루 저녁의 프로그램으로 엮는 1막짜

리 오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단테의 「신곡」에서 이름을 따와 각각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1913년 파리에서 치정싸움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외투」라고 하는 1막짜리 연극을 관람하고 이것을 지옥편으로 결정

하였다. 새로 소개받은 아다미에게 대본을 부탁하여 작곡을 시작하였고 그 사

이 오스트리아 빈에 갔다가 빈 풍의 오페레타를 의뢰받게 되어 이 작품 역시 

아다미의 대본으로 1916년에 《외투》(Il tabarro)와 《제비》(La rondine)가 완

성되었다.

푸치니는 다음 작품으로 대본 작가 포르차노가 제안한 두 작품 《수녀 안젤

리카》(Suor Angelica)와 《잔니 스키키》(Gianni Schicchi)로 결정하고 포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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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대본으로 작곡에 들어갔다. 특히 《잔니 스키키》는 푸치니의 유일한 희극 

작품으로 대본에 까다로운 푸치니가 포르차노의 대본에 만족스러워 하며 기분 

좋게 작업하여 1918년에 완성하였다. 또한 수녀원에 취재를 가기도 하면서 

1917년에 《수녀 안젤리카》를 완성시켰다. 《외투》, 《수녀 안젤리카》, 《잔니 스

키키》 이렇게 3편의 오페라를 묶어서 ‘트리티코(3부작)’로 부르기로 하였다. 

제1부 《외투》는 극적이고 어두운 작품인데, 질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줄

거리처럼 음악에서도 베리스모의 영향이 농후하며 관현악의 비중이 크고 극적 

긴박감이 넘치는 작품이고, 제2부 《수녀 안젤리카》는 서정적인 작품이며 여성

의 소리만으로 되어 있어 표현력의 폭이 좁고, 독특하긴 하지만 푸치니다운 

감미로움이 가득한 감상적 작품에 머물러 있다. 제3부 《잔니 스키키》는 원숙

한 기교를 구사하여 대본에 어울리는 인물과 감정, 분위기를 효과적인 성악부

와 색채감 있는 관현악부가 조화를 이루며 묘사하고 있고 특히 스키키라는 

인물이 저음역의 남성을 뛰어나게 묘사한 솜씨가 푸치니의 만년을 장식하는 

수작이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요청으로 뉴욕에서 1918년에 초연되

었고 푸치니는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잔니 스키키》만 호평을 받았다.

‘3부작(Il Trittico)’을 완성한 푸치니는 아다미와 시모니라는 박식한 극작가

와 함께 다음 작품을 구상하였다. 우화의 세계를 그랜드 오페라로 만들고 싶

다는 그의 생각에 따라 먼 옛날의 중국을 무대로 잔인한 왕녀의 차가운 마음

이 참사랑을 깨달아 녹게 된다는 베네치아의 작가 고치의 5막짜리 우화극 

「투란도트」를 오페라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투란도트》(Turandot)는 푸치니

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서는 보기 드문 

왕족과 귀족, 전설적 인물이 등장한다. 서정성, 영웅적 성격, 해학미, 이국적 

색채 등이 잘 융합되어 전체적인 통일이 잘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본성을 바

탕으로 한 사랑과 증오가 주제이며 복수의 화신이 된 공주가 사랑에 눈떠서 

부드러운 여성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에 어울리도록 푸치니는 음악과 드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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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과 현실을 잘 결합하는데 고심했다고 한다. 다른 작곡가의 신작에 항상 

관심이 있었던 푸치니는 이 작품에서도 복조를 사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였

다. 또한 합창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

던 강력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복잡하고 색채감이 풍부한 

관현악과 함께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1924년 제3막을 작업하는 중 인후암

으로 쓰러져 미완성으로 끝났다.

푸치니는 소재 선택, 대본 음미, 작품 다듬기에 늘 최선을 다했다. 관습적인 

오페라의 형태에 의존하기보다 베르디가 집중했던 성악선율을 바그너의 라이

트모티브(Leitmotiv) 작법과 융합시켜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적 양식을 확립하

였다. 푸치니 오페라들에서 아리아, 합창, 앙상블은 보통 독립적이기보다는 연

속적인 흐름의 부분으로 음악적 아이디어는 극적인 줄거리에서 생겨나며, 레

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푸치니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널

리 사랑 받고 있으며 베르디 이후 가장 성공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는다.

2. 《라 보엠》의 작품 배경9)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은 4막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베리스모 오페라

(Verismo opera)이다. 베리스모의 기본 취지는 예술 작품 속에서 무엇이든 

미화시키거나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진실 되게 표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베리스모 오페라에서는 평범한 주인공

들이 등장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연출하여 미화시키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려낸다.10)

프랑스 작가 앙리 뮈르제(Henri Murger, 1822-1861)의 소설 「보헤미안들

9) 김도연, “푸치니의 opera 라보엠의 작품분석” (국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0) 민은기 외, 『CLASSICS A to Z 서양음악의 이해』, (서울: 음악세계, 200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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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 정경」(Scenes de la vie de Bohème)을 소재로 극작가인 일리카

(Luigi Illica, 1857-1919)와 자코사(Giuseppe Giacosa, 1847-1906)가 대본

을 썼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작업을 진행했고 분란이 생길 때마다 리

코르디 출판사 사장이 중재에 나섰다. 푸치니는 대본이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나 수정을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자신의 청년시절의 체험을 

추가하여 현실감 있게 담아내었다.

 《라 보엠》은 1895년 12월 10일에 완성되었고, 1896년 밀라노의 리코르디 

사에서 출판되었다. 초연은 1896년 2월 1일, 토리노의 레조 극장에서 이루어

졌고, 지휘는 당시 29세의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가 맡았다. 연주시

간은 제1막 약 40분, 제2막 약 20분, 제3막 약 25분, 제4막 약 25분으로 전

체 1시간 50분 정도 된다. 

악기는 피콜로(Ottavino), 플루트2, 오보에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2, 베

이스 클라리넷, 파곳2, 호른4, 트럼펫3, 베이스 트롬본, 팀파니, 작은북, 글라

스, 트라이앵글, 심벌즈, 큰북, 실로폰, 글로켄슈필, 카리용(Carillon)11), 하프

(Arpa), 현5부, 제2막의 무대 위에 고적대용 악기-피콜로4, 트럼펫6, 작은북6

으로 편성되었다.

3. 《라 보엠》의 등장인물 및 줄거리12)

《라 보엠》은 183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사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

운 삶을 즐기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이다. 시인 로돌포(Rodolfo)와 수를 

11) 카리용(Carillon)은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많은 종을 음계 순서로 달아 연주하는 타악기로 
교회나 시립건물 종탑에서 사용되는 악기이다. 최소 23개 이상의 청동으로 된 컵모양의 종으
로 이루어져 있다. 멜로디를 내기 위해 연속적으로 연주하거나 여러 개의 종을 동시에 소리를 
내어 화음을 연주한다. “carillon, https://en.wikipedia.org/wiki/Carillon”, [2019년 11월 
24일 접속].

12) 신영주, 『이해하기 쉬운 오페라 LA BOHÈME 라보엠』(서울: 음악춘추사, 2008), 줄거리는 단
행본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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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미미(Mimi), 화가 마르첼로(Marcello)와 가수 무제타(Musetta), 철학가

인 콜리네(Colline)와 음악가인 쇼나르(Shaunard)가 등장한다. 

1) 제1막의 줄거리

파리의 낡은 다락방에서 화가 마르첼로와 시인 로돌포가 추위에 떨며 크리

스마스이브를 보내고 있다. 로돌포가 자신이 쓴 희곡의 원고에 불을 붙여 난

로의 땔감으로 사용하여 몸을 녹인다. 이때 철학자인 콜리네가 등장하여 함께 

난롯가에 앉아 몸을 녹인다. 음악가인 쇼나르가 먹을 것과 포도주와 장작을 

가지고 등장하고 네 명의 친구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행복한 시간을 보

낸다. 이 때 노크소리와 함께 집주인인 베누아가 밀린 집세를 받으러 오자 긴

장감이 돌지만 네 명의 친구들은 그에게 술을 권하며 자리에 앉힌다. 소문에 

그가 마빌에서 바람을 폈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취하게 하고, 술에 취한 베

누아는 자신이 여자를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다. 네 친구

들은 베누아의 약점을 가지고 소문 낼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베누아는 놀

라서 쫓기듯 도망간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이브를 즐기기 위해 카페 모무스에 

가고 로돌포는 남아서 작업을 한다.

원고를 쓰다가 찢고 다시쓰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미미가 노크를 하며 불을 

얻어가려고 한다. 마르첼로는 미미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몸이 약한 미미

는 기침을 하며 쓰러진다. 로돌포는 미미를 부축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미미는 로돌포의 보살핌으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던 찰나 열쇠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고 로돌포와 손을 더듬거리며 열쇠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두 

사람의 손이 닿게 되고 로돌포는 〈그대의 찬 손〉(Che gelida manina)을 부

르며 자신은 시인이고 어떻게 사는지, 자신의 꿈을 얘기하며 미미에게 고백을 

하고, 미미도 〈내 이름은 미미〉(Mi chiamano Mimi)를 부르며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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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노래로 담아 답하였다. 두 사람은 〈오, 사랑스런 아가씨!〉(O, soave 

fanciulla!)를 함께 부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있는 카

페 모무스로 향한다.

2) 제2막의 줄거리

카페 모무스가 있는 광장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있고, 그곳은 상인, 군인, 어

린이, 행인 등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리며 흥겨운 축제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그 곳에 마르첼로의 옛 애인인 무제타가 돈 많고 늙은 알친도로와 함께 

들어온다. 마르첼로를 발견한 무제타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가 거리를 

걸으면〉(Quando m’en vo’)을 부르며 그를 의식하고 마르첼로 역시 무제타

를 보며 사랑의 감정이 다시 피어나게 된다. 무제타는 알친도로를 떼어내기 

위해 그에게 신발을 고쳐오라고 시킨다. 무제타는 소란한 틈을 타 네 친구들

과 미미와 함께 영수증을 알친도로 앞으로 해 놓고 자리를 뜬다.

3) 제3막의 줄거리

어느덧 때는 2월이 되었고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로돌포는 

무제타와 마르첼로가 묵고 있는 여관에서 살기 시작한다. 미미는 로돌포와의 

문제를 상의하려 마르첼로를 찾아온다. 미미는 마르첼로에게 로돌포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고 질투심이 많아 괴롭다고 호소한다. 여관 안에서 자고 있던 로

돌포가 잠에서 깨어 마르첼로를 찾으러 나오려 하자 미미는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나무 뒤에 숨는다. 로돌포는 마르첼로에게 〈미미는 바람난 여자!〉

(Mimì è una civetta!)라고 비꼬듯 노래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실

은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병세가 심해지고 자신은 능력이 없어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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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렵다고 한탄 한다. 이 이야기를 숨어서 엿듣

고 있던 미미는 기침을 하는 바람에 로돌포에게 들키게 된다. 로돌포의 마음

을 알게 된 미미는 슬퍼하며 〈기쁨은 어디에 있지〉(Donde lieta usci)를 부

르며 떠난다. 다른 한편에선 마르첼로가 무제타가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 했다

고 하며 싸운다. 그렇게 두 쌍의 연인은 헤어지게 된다.

4) 제4막의 줄거리

다시 배경은 네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낡은 다락방으로 바뀌고 로돌포는 크리

스마스이브에 미미에게 사준 분홍색 모자를 보며 〈오 미미, 당신은 결코 돌아

오지 않는구려〉(O Mimì, tu più non torni)를 부르며 그녀를 떠올리고 마르

첼로는 주머니에서 리본을 꺼내어 무제타를 떠올린다. 콜리네와 쇼나르가 음

식과 술을 가지고 들어와 네 명의 친구들은 춤을 추며 음식을 즐긴다. 그 때

에 문이 열리며 무제타가 들어온다. 무제타는 미미가 찾아 왔다고 말하며 그

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알린다. 미미를 침대에 눕히고 무제타는 마르첼로에게 

자신의 귀걸이를 팔아서 약을 사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고 추워하는 미미를 

위해 토시를 사러 마르첼로와 함께 나간다. 콜리네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를 팔아 미미를 도우려 〈낡은 외투〉(Vecchia zimarra)를 부르며 외투를 벗

는다. 로돌포와 미미가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쇼나르를 데리고 나간다.

다락방엔 로돌포와 미미만이 남아 〈당신, 내가 처음 여기에 들어왔던 때를 

기억하나요?〉(Te lo rammenti quando sono entrata la prima volta, là?)

를 부르며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한다. 미미는 그 때 로돌포가 열쇠를 찾았

던 걸 알았지만 모른 척 했던 것을 고백하며 기진맥진해 한다. 친구들이 다락

방으로 돌아오고 미미는 잠이 온다며 머리가 기울어진다. 로돌포는 그녀가 잠

든 것을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시킨다. 친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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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죽었음을 알게 된다. 로돌포도 평온해 보이는 미

미의 얼굴을 바라보다 친구들의 이상한 행동에 그녀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절

망하며 울부짖는다.

원작소설 『보헤미안의 생활정경』의 작가인 뮈르제는 예술을 한다는 것은 필

연적으로 보헤미안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며 가난하더라도 용기라는 재산이 

덕목이고 희망인 인고의 삶을 사는 것이라 했다. 예술을 깎아 내리는 자들에

게 흔들리지 않고, 한 순간도 자존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가 정

의한 보헤미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라 보엠》의 인물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

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 작품은 가족은 아니지만 피를 나눈 것 이상으로 끈끈한 우정으로 엮인 

네 명의 친구들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

는 보헤미안적인 이야기이다. 그 안에는 사랑과 이별, 행복과 절망 등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있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 한다면 

이들의 삶은 성공과는 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에 대

한 열정과 패기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젊음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에 미미의 죽음이 더 슬프게 느껴진다.

4. 캐릭터별 성격과 라이트모티브

푸치니는 관습적인 오페라의 형태에 의존하기보다는 베르디가 집중했던 성

악 선율을 바그너의 라이트모티브(Leitmotiv) 작법과 융합시켜 자신만의 고유

한 개성적 양식을 확립하였다.13) 

라이트모티브는 ‘유도동기’ 혹은 ‘지도동기’로 주제가 처음 나오거나 언급된 

후 나중에 반복적으로 출현하거나 인용됨으로써 그에 관한 연상을 만들어 낸

13) Donald J. Grout 외/민은기 외 옮김,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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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도동기는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등장함으로써 의미가 축적되고 대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대상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줄거리가 전개되어

감에 따라 유도동기 역시 변화, 발전, 변형될 수 있고, 유사한 동기들은 관련

된 대상들 간에 연관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유도동기들의 반복으로 장면이나 

오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기도 한다. 바그너의 후기 악극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작곡기법으로 특정 악기, 음역, 화음, 조성으로 나타나 의미나 연상

을 제시하기도 한다.14)

푸치니는 오페라 《라 보엠》에서 각각의 캐릭터에 라이트모티브를 만들어서 

극을 전개시키고 통일감을 느낄 수 있게 작곡하였다. 1막에서 등장하는 로돌

포, 미미, 마르첼로, 콜리네, 쇼나르는 각자의 성격이 담겨있는 라이트모티브

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라이트모티브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며 극을 전개하

고 통일감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장면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들의 성격을 라이트모티브에 어떻게 담아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로돌포

 로돌포는 시인이며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미미와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이

고 서정적인 인물이다. 장작이 없어 추운 상황에 자신의 원고를 땔감으로 쓰

는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미미와의 첫 만남에서 미미의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지만 못 찾은 척 하는 재치를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가난

한 현실과 마음 속 품고 있는 이상을 얘기하며 고백하는 장면에선 대담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미의 병색이 깊어지자 자신이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헤어지고선 다른 이들에게 미미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비겁

한 인물이기도 하다.

로돌포의 라이트모티브는 1막 □1 의 마디45의 ‘잿빛 하늘 아래 연기를 내뿜

14) 허영한 외,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 2』(서울: 심설당, 2009), 143.



- 16 -

는 파리 시의 수많은 굴뚝들을 보고 있다네···.(Nei cieli bigi guardo fumar 

dai mille comignoli Parigi···.)’의 성악 선율에서 볼 수 있다. 로돌포의 라이

트모티브는 8분의 6박자의 알레그로 비바체의 빠르기와 B♭장조에서 p로 포

물선을 그리듯 상행하는 곡선과 하행하는 곡선의 긴 레가토 선율로 나타난다. 

가볍게 움직이는 빠르기에서 재치있는 성격을, 부드러운 레가토라인으로 서정

적인 성격을 느낄 수 있다.<악보 1>

<악보 1> 푸치니의 《라 보엠》 1막 □1  마디45-50

2) 미미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미미는 수를 놓는 사람으로 시인 로돌포와 사랑에 빠

진다. 그녀는 폐병을 앓고 있어 몸이 약하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

는 정적인 인물이지만, 꽃을 좋아 하고 사랑과 봄을 좋아하는 꿈과 환상을 품

은 낭만적인 인물이다. 초에 불을 얻으려 로돌포를 찾아 왔다가 열쇠를 잃어 

버려 열쇠를 찾는 소동을 벌이는데, 열쇠를 찾은 로돌포가 못 찾았다고 거짓

말 하는걸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발랄함도 가진 인물이다.

□25 의 마디13에서 Lento로 아주 느리고 pppp의 아주 작은 세기의 클라리넷

의 선율에서 미미의 라이트모티브가 제시된다. pppp의 세기로 그녀가 병들어 

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Lento의 아주 느린 속도와 4분 음표 한음 한음씩 

상향으로 진행하는 긴 레가토라인으로 천천히 걷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악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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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푸치니의 《라 보엠》 1막 □25  마디13-16

3) 마르첼로의 라이트모티브

마르첼로는 화가이며 자유롭고 유머러스한 인물이다. 추워서 난로의 땔감으

로 나무의자를 쓰려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급한 성격을 느낄 수 있고, 집세를 

받으러 온 베누아를 기지를 발휘하여 쫓아내는 모습에서 그의 유쾌함을 느낄 

수 있다. 그의 라이트모티브는 오페라의 도입부의 처음에 나온다. 알레그로 

비바체의 빠르고 가벼운 속도, ff에서 나오는 강한 에너지의 부점 리듬과 악

센트를 통해 그의 유머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악보 3>.

<악보 3> 푸치니의 《라 보엠》 1막 마디1-8

4) 콜리네

콜리네는 철학가이며 몸집이 크고 진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하나

뿐인 외투를 팔아 죽어가는 미미를 돕고자 하는 모습이나 미미의 마지막순간

을 로돌포와 둘만 있게 해주기 위해 쇼나르를 데리고 가는 모습에서 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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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있는 모습과 사려 깊고 진중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그 역시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라이트모티브는 그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ff로 호른이 8분음표 하나하

나 악센트를 넣으며 나온다. ff와 악센트를 통해 그의 진중하고 의리 있는 성

격을 느낄 수 있다<악보 4>.

<악보 4> 푸치니의 《라 보엠》 1막 □6  마디1-8

5)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
쇼나르는 음악가이며 즉흥적이고 익살스러운 인물이다. 자신이 고용된 집에

서 하녀를 유혹하고, 그 하녀가 앵무새에게 파슬리를 먹여 죽게 하는 발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발랄한지 느낄 수 있고 벌어온 돈으로 먹을 것을 잔뜩 사
와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보면 넓은 마음을 가진 인물인 것을 알 수 있
다. 

그의 라이트모티브는 알레그로의 빠르기로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8분음표의 
스타카토로 상향진행하는 스케일에서 나타난다. 알레그로의 빠르기로 가벼움
이 나타나고 □10의 마디3의 첫 박에서 상향진행한 끝 음에 있는 악센트로 인
하여 익살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악보 5>.

<악보 5> 푸치니의 《라 보엠》 1막 □10  마디 2-6



- 19 -

Ⅲ. 《라 보엠》 1막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 비교

1. 장면별 비교

1막을 비교하기 위해서 필자가 임의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에 따라 장면을 

다섯 개로 나누었고, 장면들마다 비교하는 부분들에 제목을 붙였다. 번역된 

대사를 토대로 극중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였다. 오

케스트라와 피아노악보를 분석하고 비교하며 피아노로 연주 할 때에 좋은 효

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첫 번째 장면은 도입부부터 □5 까지이고, 다락방에서 마르첼로와 로돌포가 

추위에 떨고 있다. 두 번째 장면은 □6 부터 □9 까지로, 철학가인 콜리네가 등장

하며 난롯불에 몸을 녹인다. 세 번째 장면은 □10부터 □16까지로, 음악가인 쇼나

르가 등장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이브를 즐긴다. 네 번째 장면

은 □17부터 □24까지로 집주인 베누아가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감돈다. 다섯 번째 

장면은 □25부터 □43까지로, 미미가 등장하며 로돌포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

다. 이 장면들을 표로 나타내 면 <도표 1>과 같다. 악보를 비교할 때 오케스

트라 악보는 <악보a>로 피아노악보는 <악보b>로 표기하였다.

<도표 1>

리허설넘버 장     면
Ⅰ 도입부 - □5 다락방의 마르첼로와 로돌포

Ⅱ □6  - □9 추위에 떨며 들어 온 콜리네

Ⅲ □10  - □16 쇼나르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

Ⅳ □17  - □24 쫓겨난 베누아

Ⅴ □25  - □43 사랑에 빠진 미미와 로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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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면Ⅰ: 다락방의 마르첼로와 로돌포.

첫 번째 장면에서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고 로돌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

각에 잠겨 있다. 홍해를 그리던 마르첼로는 손이 너무 시리다고 투덜거린다. 

이들은 방 안이 너무 추워 난로에 불을 붙일 땔감을 찾는다. 마르첼로는 의자

를 부수어 땔감으로 쓰려고 움켜쥔다. 로돌포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를 말

린다. 자신이 쓰다만 희곡의 원고를 태워 난로에 불을 붙인다.

(1) 불 없는 난로

□1  마디52-53은 로돌포가 “팔자 좋은 난로 녀석···.(e penso a quel poltr

one···.”이라고 불 없는 난로를 보고 투덜거리는 장면이다. 8분의 6박자의 B♭

장조에서 알레그로 비바체의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이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p로 성악과 같은 선율을 연주 한다. 

하프는 f로 □1 의 마디52의 첫 박에서 왼손으로 완전5도 화성을 지속하고 오

른손으로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악센트를 넣어 리드미컬함을 살렸다. 현악

기에서는 저음악기인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첫 박에서 D음과 G음을 p로 연

주하고 바이올린은 세 번째, 여섯 번째 박자에서 f로 화성을 채워 엇 박으로 

나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비올라는 □1  마디52의 세 번째 박자에서 F♯과 A

의 단3도 화성을 악센트로 엇박을 강조하였다. 장작 살 돈이 없어 난로에 불

도 못 켜고 추위에 떨지만 엇박에서 오는 리듬으로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되

고 있다<악보 6a>.

피아노에서는 성악과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 목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의 

역할을 생략하였다. □1  마디52에서 왼손으로 하프의 완전5도 지속음을 살리며 

안정감을 주게 하였고 오른손으로는 하프의 오른손의 화성과 바이올린의 엇박

으로 나오는 코드를 아르페지오로 살려 리듬적인 부분을 풍부하고 부드럽게 

하였다. □1 의 마디52에서 악보에는 세 번째 박자와 여섯 번째 박자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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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되어 있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비올라가 세 번째 박자에서만 악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박자를 좀 더 강조하여야 한다. 오케스트라에서는 f로 

되어 있지만 현악기들이 연주하는 f이고 엇박의 화성을 아르페지오로 변형하

여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아노에서는 훨씬 가볍게 연주해야 

한다<악보 6b>. 

<악보 6a> 장면Ⅰ, □1  마디49-54



- 22 -

<악보 6b> 장면Ⅰ, □1  마디50-53

(2) 시린 손가락

□3 의 마디7-9는 마르첼로가 ‘손가락이 얼었네···.(Ho diacciate le di 

ta···.)’라고 그림을 그리다 손가락이 시리다고 노래하는 장면이다. 8분의 3박

자의 B♭장조에서 알레그로 비바체의 빠르기로 경쾌한 분위기이다.

오케스트라에서는 목관악기의 연속적인 8분음표 스타카토가 차가운 다락방

의 공기를 묘사하고 있다. □3 의 마디8의 손가락을 의미하는 ‘dita’라는 단어에

서  카리용의 독특한 음색으로 E♭-F-G-B♭-E♭ 이렇게 다섯 개의 음정이 

마르첼로의 언 손가락을 묘사한다. □3 의 마디7부터 마디9까지 각 마디의 세 

번째 박에서 현악기가 32분음표로 순차진행을 하며 마르첼로가 그리던 홍해

의 파도 모티브를 연주한다<악보 7a>.

피아노에서는 현악기의 32분음표 움직임이 생략되었다. 연주자가 동시에 세 

가지의 효과를 모두 낼 수 없기에 피아노로 편집한 사람은 차가운 공기를 묘

사하는 목관악기의 스타카토와 손가락을 묘사하는 카리용의 효과를 살리고 현

악기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피아노는 목관악기와 카리용의 구분 없이 8분

음표의 스타카토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3  마디8의 두 번째 박자부터 나오는  

E♭-F-G-B♭-E♭ 음정을 더욱 날카롭게 연주하여 카리용의 음색을 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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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악보 7b>.

      

<악보 7a> 장면Ⅰ, □3  마디4-9

<악보 7b> 장면Ⅰ, □3  마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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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발한 생각

□4 의 마디9-14는 로돌포가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네!(Aguzza l’ingegno. 

L’idea vampi in fiamma!)’라고 난로에 불을 붙일 땔감이 기발하게 생각나

서 노래하는 장면이다. 8분의 3박자의 B♭장조에서 빠르고 경쾌한 분위기로 

진행하다가 □4  마디10에서 8분의 6박자로 여유롭고 편안하게 바뀌었다. 

오케스트라에서 피콜로와 호른과 현악기가 □4  마디9에서 먼저 로돌포의 라

이트모티브인 F-B♭-D-F-E♭-B-D 선율을 연주하고 마디10의 여섯 번째 박

자에서부터 로돌포가 같은 선율로 노래한다. 피콜로와 현악기는 한 옥타브 올

라간 음역대에서 로돌포의 라이트모티브를 연주하며 로돌포의 노래에 힘을 실

어준다. 시인이며 공상가인 로돌포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긴 레가

토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다른 목관악기들이 B♭장조의 Ⅰ-Ⅳ-Ⅰ화성을 8분음표로 상향진행

는 리듬으로 채우며 꾸밈음을 더하여 로돌포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기발

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가볍고 활기찬 느낌이 들게 한다. 하프는 □4  마디10부

터 B♭장조의 Ⅰ-Ⅳ-Ⅰ화성을 점 4분음표로 음가를 채우며 안정적인 느낌을 

들게 한다<악보 8a>.

피아노에서는 기발한 생각을 묘사하는 목관악기들의 8분음표의 움직임을 생

략하였다. 오른손으로 로돌포의 라이트모티브 F-B♭-D-F-E♭-B♭-D 선율을 

옥타브 레가토로 성악의 멜로디에 힘을 더하였고, 왼손에서는 하프의 역할을 

살리며 안정적인 느낌을 들게 하였다. 오른손은 로돌포의 라이트모티브의 긴 

레가토선율을 옥타브로 나타냈기에 옥타브 진행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악보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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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a> 장면Ⅰ, □4  마디9-12

<악보 8b> 장면Ⅰ, □4  마디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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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타는 난로

□5 의 마디1-5는 로돌포가 자신의 원고를 땔감으로 쓰려고 마르첼로에게 건

내는 장면이다. 8분의 6박자의 C장조의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이다.

오케스트라에서 하프가 C장조의 으뜸화음을 7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로 연

주하며 난로의 불이 붙어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의 모습을 미리 암시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pppp로 으뜸화음의 근음과 5음을 트레몰로로 불꽃의 

잔잔한 움직임을 묘사한다. □5  마디2의 네 번째 박자에서 플루트가 로돌포의 

라이트모티브를 연주하며 로돌포가 마르첼로에게 원고를 건내는 모습에 집중

하게 한다<악보 9a>.

피아노에서는 플루트가 연주하는 로돌포의 라이트모티브 선율을 왼손이 연

주하도록 하였고, 하프의 아르페지오와 현악기의 트레몰로를 합쳐서 C장조의 

으뜸화음을 트레몰로로 표현하여 날아가는 연기와 불꽃이 잔잔하게 타는 모습

을 표현하였다.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악상이 ppppp로 연주

하라고 되었지만 피아노에서는 그 정도의 다이나믹 차이를 표현하기에는 무리

가 있어 p로만 표현하였고 최대한 작고 가볍게 연주하여 날아가는 연기와 타

고 있는 불꽃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악보 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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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a> 장면Ⅰ, □5  마디1-4

<악보 9b> 장면Ⅰ, □5  마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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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면Ⅱ : 추위에 떨며 들어 온 콜리네

두 번째 장면에서 추위에 떨며 콜리네가 등장한다. 크리스마스이브라서 전

당포가 문을 닫았다고 투덜거리며 책을 가지고 돌아온다. 불붙은 난로 앞에 

앉아 몸을 녹이지만 추위를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 화난 발걸음

□5 의 마디17부터 □6 의 마디1-4는 난로의 불꽃을 보며 좋아하는 친구들과 

콜리네가 전당포가 열지 않아 화가 난 상태로 들어오는 장면이다. □5 의 마디

17부터 빠르기는 같지만 파트에 따라 부분적으로 4분의 2박자로 진행된다. 

오케스트라에서 하프의 아르페지오는 난로에서 나오는 연기를 표현하며 □5

의 마디17과 □6 의 마디1은 G장조로 □6 의 마디2-3은 G단조 화성으로 연주한

다. 바이올린의 트레몰로는 타오르는 불꽃을 표현하며 박자의 변화 없이 □5 의 

마디17과 □6 의 마디1은 G장조로 □6 의 마디2-3은 G단조 화성으로 하행한다.

 □5 의 마디17에 나오는 D-G-D-G음정을 피콜로는 7D의 음역에서, 카리용

은 5D의 음역에서 p의 스타카토로 나온다. 같은 음정을 비올라와 첼로는 4D

의 음역에서 f의 피치카토로 빠르기의 변화 없이 8분의 6박자에서 4분의 2박

자로 변하며 콜리네의 등장을 암시한다. □6 의 마디1에서 호른과 비올라와 첼

로가 ff로 8분음표 하나하나 악센트를 넣어 콜리네의 육중한 몸과 화난 발걸

음을 표현하였다<악보 10a>.

피아노의 오른손은 빠르기의 변화 없이 바이올린의 불꽃을 묘사하는 하행하

는 트레몰로를 연주하고 하행하는 트레몰로를 살리기 위해 하프의 아르페지오

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5 의 마디17의 왼손의 두 번째 음정부터 나오는  

D-G-D-G는 오케스트라에서는 4옥타브의 넓은 음역으로 나오지만 피아노에

서는 연주의 한계가 있어서 피콜로와 카리용을 생략하고 비올라와 첼로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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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음역으로 하였다. □6 의 마디1의 두 번째 박자부터 나오는 왼손의 8분

음표 악센트들은 금관악기이기 때문에 ff와 악센트를 잘 살려서 콜리네의 묵

직한 걸음을 표현해야 한다<악보 10b>.

<악보 10a> 장면Ⅱ, □5  마디17, □6  마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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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b> 장면Ⅱ, □5  마디17, □6  마디1-3

(2) 타오르는 불꽃

□7 의 마디9-10는 콜리네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기가막힌 불꽃이다.(Lo 

trovo scintillante.)’라고 감탄하는 장면이다. 

□7  마디9의 첫 박에서 트럼본이 G♭과 A♭의 장2도 화성을 f로 연주하고, 

비올라와 첼로는 피치카토로 짧게 끊어서 난로에 넣은 원고에 붙이 붙는 순

간을 묘사하였다. 마르첼로의 모티브인 부점리듬을 목관악기와 바이올린이 f

의 상행하는 스타카토로 난로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표현하였다.

 □7 의 마디11-12는 피콜로와 클라리넷과 바순이 반음계로 하행하고 p에서 

데크레셴도로 볼륨을 점점 작아지게 하여 불꽃이 사그러드는 것을 표현하였다

<악보 11a>.

피아노에서는 □7 의 마디9의 첫 박을  트럼본의  G♭과 A♭의 장2도 화성을  

점 2분음표의 악센트로 하였고 비올라와 첼로의 피치카토는 생략하였다. 불꽃

이 타오르는 것을 상행하는 스타카토로, □7  마디11에서 사그러드는 불꽃을 하

행하는 레가토로 묘사하였다<악보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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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a> 장면Ⅱ, □7  마디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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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b> 장면Ⅱ, □7  마디9-12

(3) 쉿!

□8 의 마디1-2는 마르첼로가 로돌포에게 얼른 원고를 넣으라고 재촉하며 콜

리네에게는 2막이 상영되니 조용히 하라고 하는 해학적인 장면이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ppp로 16분음표의 스타카토로 상행

하는 것을 스트린젠도로 재촉하듯 연주하여 ‘쉿!’ 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8  마디2의 마지막 박자에서 현악기의 피치카토로 원고의 마침표를 찍듯 로

돌포가 쓴 희곡의 1막의 끝맺음을 한다<악보 12a>.

피아노에서는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16분음표 스타카토 앙상블을 연주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양손으로 나누어 엇박으로 하여 가볍게 연주하게 한 것으

로 보인다. □8  마디2의 마지막 박자에서 현악기가 피치카토 D♭음정을 피치

카토로 연주하는 것에 한 옥타브 아래의 음을 꾸밈음으로 넣어 현악기의 풍

부한 울림처럼 느껴지도록 하며 끝맺음을 강조하였다<악보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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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a> 장면Ⅱ, □7  마디28, □8  마디1-4

<악보 12b> 장면Ⅱ, □7  마디28, □8  마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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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꽃 속 사랑

□8 의 마디 13-15는 로돌포가 난롯불을 보며 ‘저 푸른 빛 나는 불길에는 사

랑의 장면이 비치네.(In quell’azzurro-guizzo languente sfuma un’ardente

-scena d’amor.)’라고 노래하는 장면이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b♭minor7 화성을 16분음표 스타

카토로 표현하여 난로의 불꽃을 나타낸다.  b♭minor7 화성을 3화음으로 쌓

아 제 2바이올린은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를, 제 1바이올린은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를 연주하며 난로의 불꽃을 나타내는 플루트와 클라리넷 

소리에 안정감을 더하였다. 

하프의 왼손은 G♭장조의 으뜸화음의 5음과 근음을 베이스로 하였고 오른

로 하행하는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불꽃의 아지랑이를 묘사하였다.

□8  마디13에서 피콜로와 오보에와 비올라가 하행하는 D♭-A♭-G♭-F-E♭

-D♭-A♭-B♭-C♭선율을 부드럽게 레가토로 연주하며 사랑의 장면을 묘사

한다<악보 13a>.

피아노에서는 난로불의 불꽃을 왼손으로 5도 도약하는 스타카토로, 오른손

은 3화음을 채워서 16분음표 스타카토의 연음으로 표현하며 플루트와 클라리

넷과 바이올린의 역할을 결합하였다. 음형을 통일하기 위해 하프의 하행하는 

아르페지오는 생략한 것으로 보여진다.

□8  마디13에서 나오는 피콜로와 오보에와 비올라가 연주하는 사랑의 장면

을 나타내는 선율을 생략하고  □8  마디14의 끝부분에 A♭-B♭-C♭선율만 표

시하였다.

불꽃의 모습을 표현하며 동시에 레가토로 나오는 사랑의 장면을 연주할 수

가 없어 배경이 되는 스타카토의 움직임을 살린 것으로 보여진다<악보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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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a> 장면Ⅱ, □8  마디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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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b> 장면Ⅱ, □8  마디12-14

(5) 키스씬 

로돌포의 원고를 땔감으로 쓰며 난로 앞에서 친구들은 몸을 녹이고 있다. 

친구들은 타는 불꽃을 보며 로돌포의 원고의 내용을 한편의 드라마로 상상하

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르첼로는 난로불이 다 타고 재가 바스락거리는 소

리를 키스씬이라고 한다. 

□9 의 마디3-6은 장면Ⅱ의 네 번째로 비교했던 불꽃 속 열렬한 사랑처럼  

플루트와 오보에, 클라리넷이 16분음표 스타카토로 난로의 불꽃을 묘사하였

다. 바이올린은 3화음으로 화성을 쌓아 8분음표로 제 1바이올린은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를 연주하며 난로의 불꽃을 풍성하게 나타내었다. 그리고 

하프의 하행하는 아르페지오는 불꽃의 아지랑이를 표현하였다.

□9  마디5-6에 나오는 B♭-D♭-E♭-F-D♭의 상행하는 음정을 피콜로와 카

리용은 스타카토로, 비올라와 첼로는 피치카토로 연주하여 난로에 원고가 다 

타고 재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묘사한다<악보14a>.

피아노는 □9  마디5-6에서 B♭-D♭-E♭-F-D♭의 상행하는 음정을 나타내

기 위해 16분음표 스타카토를 생략하였다. 피아노의 왼손은 제 2바이올린의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 8분음표로 3화음을 연주한 것을 아르페지오

와 스타카토로 변형하여 바이올린과 하프의 효과를 낸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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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디5-6에서 B♭-D♭-E♭-F-D♭의 상행하는 음정을 카리용이 가진 특

별한 소리를 내기 위해 한 옥타브 위의 앞꾸밈음을 넣어 종을 치는 효과를 

내게 하였다<악보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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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a> 장면Ⅱ, □9  마디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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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b> 장면Ⅱ, □9  마디3-6

3) 장면Ⅲ:　쇼나르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

세 번째 장면에서 쇼나르가 음식과 장작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온다. 

쇼나르는 자신이 사흘 동안 어떻게 돈을 벌어 왔는지 신나게 얘기하지만 친

구들은 오로지 음식과 장작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눈치 챈 쇼나르는 음식들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고 와인만 한 

잔 하고 밖으로 나가서 크리스마스이브를 즐기자고 제안한다.

(1) 의기양양

두 명의 소년이 음식과 장작을 들고 들어오고 뒤이어 쇼나르가 의기양양하

게 들어온다. 다락방에 있던 친구들은 소년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장작을 받

아 테이블에 놓는다. 

□10의 마디2-4는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로 목관악기와 현악기가 f와 데치조

(deciso)15)로 강하고 대담하게 8분음표로 상행하는 음형을 스타카토로 하여 

쇼나르의 활기차고 당당한 발걸음을 묘사한다. □10의 마디3에서는 호른이 더해

져 ff로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의 후반부를 강하게 나타낸다.

15) 김강희 외, 『연주자를 위한 음악용어사전』 (서울: music tree, 2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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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마디3에서 바이올린이 D장조 화성을 3도로 약박인 세 번째와 여섯 번

째 박자에 8분음표의 악센트로 리드미컬한 느낌을 살리며 쇼나르의 익살스러

운 성격을 표현하였다<악보 15a>.

피아노에서는 □10의 마디2부터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를 양손의 단선율로 연

주하게 하였다. □10의 마디3의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약박에 나오는 3도화성의 

악센트를 오른손에서 내성으로 하여 악기의 파트를 구분되게 하였다. 또한 세

번째 박자에만 3도 화음을 넣고 여섯 번째 박자에는 생략하며 쇼나르의 라이

트모티브를 선명하게 살리게 하였다. □10의 마디4에서는 세 번째 박자와 여섯 

번째 박자에 3도 화음을 넣어 리드미컬함을 살렸다<악보 15b>.

<악보 15a> 장면Ⅲ, □10  마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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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b> 장면Ⅲ, □10  마디1-6

(2) 귀 머거리야?

먹을 것과 장작을 가지고 온 쇼나르가 자신이 벌어온 몇 개의 동전을 바닥

에 던진다. 떨어진 동전을 보며 마르첼로가 양철조각 아니냐고 하자 쇼나르가 

“너 귀머거리야?··· 장님이야?···(Sei sordo?···Sei lippo?···)”이냐고 나무란다.

□10의 마디25-26은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D장조의 상향하는 스케일을 p로 

연주하게 하여 장난스럽게 질문하는 느낌을 살리고 오보에는 한 옥타브로 클

라리넷은 장3도 화성으로 성악파트의 ’성탄의 풍부함 우리도 맛보게 되었네

(Le dovizie d’una fiera il destin ci desinò)’에서 나왔던 (   ♪♪♪♪| 
♪♪♩ ♪)리듬을 연주하며 성탄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10의 마디25에서 바순과 콘트라 베이스는 D음정을 8분음표로 첫 박에 연주

를 하여 안정감을 주었다<악보 16a>.

피아노에서는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상향하는 스케일

을 p와 leggero로 작고 가볍게 연주하여 해학적인 느낌을 살렸다. 배경이 되

는 오보에와 클라리넷을 생략하여 쇼나르가 나무라는 모습을 묘사하는 상행스

케일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피아노의 왼손은 오케스트라에서는 □10의 마디25의 첫 박에서 8분음표로 하

였던 D음정을 점 2분음표로 한 마디를 끌게 하여 클라리넷과 콘트라베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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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이 남는 것을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오른손의 상행하는 스케일을 받치며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 하였다<악보 16b>.

<악보 16a> 장면Ⅲ, □10  마디23-27

 

<악보 16b> 장면Ⅲ, □10  마디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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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이로 준 파슬리

쇼나르는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친구들에게 설명한다. 한 영국귀족

의 집의 음악가로 고용이 되었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죽을 때까지 

연주를 하라고 하여 사흘 밤새 연주를 했다고 한다. 쇼나르는 앵무새가 죽을 

낌새가 보이지 않아 꾀를 내어 그 집 하녀를 꼬시고, 그녀가 앵무새에게 파슬

리를 먹이게 하여 죽게 하였다고 하며 신나서 얘기한다. 하지만 친구들은 쇼

나르가 말하는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음식과 장작에만 관심이 있다. 

방 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장작을 태우고 음식을 먹으려 상을 차린다. 

□14의 마디1-4는 로돌포가 ‘훌륭한 종이야···.(Ottima carta····.)’라고 하며 

신문으로 식탁 깔개로 쓰려하고 쇼나르는 ‘파슬리를 주었네!...(Gli propinai 

prezzemolo!...)’라고 하면서 앵무새에게 파슬리를 먹이게 했다고 하며 한 장

면 안에서 둘은 전혀 다른 상황을 노래를 한다.

오케스트라에서 피콜로와 트럼본이 한 옥타브 유니즌으로 쇼나르와 같은 

A-D-A-F♯-G-A 선율을 연주하며 익살스러운 상황의 가사를 표현한다.16) 바

이올린과 비올라가 □14  마디1-2마디에서 점 4분음표로  로돌포와 같은 D-C♯

-F♯의 선율을 연주하며 앙상블을 이룬다. 호른이 □14  마디1에서 3번째 박과 

6번째 박을 D장조화성을 8분음표로 연주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시켜 준며 

□14  마디2에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D♯음정을 피치카토로 안정감을 더해준

다<악보 17a>.

피아노에서는 A-D-A-F♯-G-A를 오른손으로 단선율로 하여 피콜로의 가볍

고 밝은 음색을 표현하고 트럼본의 한 옥타브 아래의 유니즌을 생략하였다. 

쇼나르의 선율과 로돌포의 선율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피아노

편집자는 로돌포의 선율을 생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왼손으로 호른의 리듬과 

화성을 표현하여 리드미컬함으로 크리스마스분위기를 유지시키며 □14  마디2에

서 첫 박에 D♯음정을 베이스로 하였다<악보 17b>.

16) 피콜로는 표기보다 실음에서 한옥타브 위의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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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a> 장면Ⅲ, □13  마디17-18, □14  마디1-3 

<악보 17b> 장면Ⅲ, □14  마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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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구들과 포도주

한참을 장황하게 설명하던 쇼나르는 친구들이 자신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려 상을 차리는 것을 알아챈다. 친구들에게 그 음식들은 아껴뒀다

가 나중에 먹고 지금은 크리스마스이브이니 밖에 나가서 놀며 먹자고 제안 

한다. □16의 마디 36-40은 로돌포가 열린 문을 닫고 다 같이 포도주를 따라 

마시는 장면이다.

□16  마디36-38에서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가 F장조로 오보에와 클라리넷과 

호른이 연주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유도한다. □16의 마디39에서 현악기가 8분음

표에 악센트로  A-C-D-F-A의  상행하는 선율로 분위기를 상승시킨다. □16의 

마디40에서 플루트와 피콜로와 제 1바이올린이 A-C-D-F-A의  상행하는 선

율을 두 옥타브 위에서 연주하며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악보18a>.

피아노는 양손의 유니즌으로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를 연주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목관악기가 연주하는 □16의 마디36은 음정

마다 악센트를 넣어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를 강조하였고 현악기가 연주하는 

□16  마디37은 음악을 확장시키는 연결부분으로 악센트를 표시하지 않았다. □16

의 마디40에서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플루트와 피콜로와 제 1바이올린이 연주

하는  A-C-D-F-A의 상행하는 선율을 생략하고 쇼나르의 라이트모티브 음정

마다 악센트를 넣어 강조하였다. 악기의 구성이 바뀌는 것을 악센트로 변화를 

주어 차이가 나게끔 하였다<악보18b>.



- 46 -

<악보 18a> 장면Ⅲ, □16  마디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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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b> 장면Ⅲ, □16  마디36-40

４) 장면Ⅳ: 쫓겨난 베누아

네 번째 장면에서 집주인 베누아가 밀린 집세를 독촉하러 온다. 네 명의 친

구들은 집주인을 맞아들이고 금화를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계속 와인을 권한

다. 정신없이 와인을 마시던 베누아는 취기가 올라와 바람피운 이야기를 자랑

스럽게 늘어놓는다.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누아에게 난봉꾼이라고 나

무라며 쫓아내고 평화를 찾는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이브를 즐기기 위해 카

페 모무스로 향하고, 로돌포는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있어서 다락방에 남아 

글을 쓴다.

(1) 대접

다락방에 갑작스런 집주인 베누아의 등장으로 혼란이 오지만 이내 진정하고 

그를 맞이한다. 베누아를 의자에 앉히고 와인을 대접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

성한다. □18의 마디1-2는 집세를 받으러 온 베누아를 방 안으로 들이는 장면

으로 G♭장조로 전조되며 긴장이 완화되고 분위기가 전환된다. 

오케스트라에서 편안하고 생기 있는 빠르기로 플루트가 ♩♪리듬으로 G♭

-F-E♭-G♭-F-E♭-D♭-F-D♭선율을 레가토로 연주한다. 이 선율은 하나의 

모티브로 1막에서 마르첼로가 베누아가 외도한 여자를 설명할 때에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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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돌포의 아리아와 미미와 로돌포의 2중창에서 사랑을 노래할 때에 나온다.

클라리넷은 C♭-E♭-D♭선율을 점 4분음표로 연주하고, 베이스 클라리넷

은 D♭-G♭-D♭ 선율을 점 4분음표로 연주하며 플루트의 선율과 앙상블을 

이룬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ppp로 G♭-B♭-A♭-D♭를 8분 음표로 연주

하며 분위기를 차분하게 한다<악보 19a>.

피아노의 오른손은 플루트의 선율을 음표의 기둥을 위로하여 외성으로 나타

내었고, 클라리넷 성부는 음표기둥을 아래로 하여 내성으로 나타내었다. 왼손

에서 상성부는 베이스클라리넷을 나타내었고, 하성부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를 나타내었다. □18  마디4의 네 번째 박자에서 두 개의 성부를 피아노 연주자

는 한손으로 연주하다 보니 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아르페지오로 도약하도

록 하였다<악보 19b>.

<악보 19a> 장면Ⅳ, □18  마디1-6  



- 49 -

<악보 19b> 장면Ⅳ, □18  마디1-4

(2) 마빌의 그녀

 친구들은 베누아가 집세를 달라고 할 때마다 그의 말을 끊고 와인을 먹게 

하며 정신을 쏙 빼놓는다. 마르첼로는 베누아가 마빌에서 바람을 폈다는 소문

을 듣고 그를 슬쩍 떠 본다. □19의 마디23부터 □20의 마디1-3은 마르첼로가 

“그녀는 생기 있게 가슴을 뽐내며 즐거워하더군.(Ei gongolava arzillo, pett

orutto.)” 이라고 베누아가 마빌에서 외도한 여자를 묘사하며 아첨하는 장면

이다. 

□20의 마디1-2에서 플루트와 제 1오보에와 잉글리시호른이 ‘(1) 대접’에서 

플루트가 연주했던 선율을 D♭장조에서 D♭-C-B♭-D♭-C-B♭-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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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주하고, 한 옥타브 아래에서 유니즌으로 잉글리시호른과 제 1바순이 

연주하며 마르첼로의 아첨하는 노래에 힘을 싣는다. 목관악기와 성악의 선율

이 (♩♪)리듬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같은 마디에서 제 2

오보에와 제 1클라리넷과 베이스클라리넷이 점 4분음표로 F-A♭-G♭ 선율을 

연주하며 (♩♪)리듬의 선율에 안정감을 더하고, D♭-F-E♭-A♭선율을 제 2

바순은 점 4분음표로, 콘트라베이스는 8분음표로 베이스역할을 한다. 비올라

와 첼로가 A♭음을 PP의 트레몰로로 밝고 편안한 분위기와 대조되게 아첨하

는 마르첼로의 꿍꿍이가 있는 속마음을 묘사한다<악보 20a>.

피아노는 오른손으로 D♭-C-B♭-D♭-C-B♭-A♭-C-A♭의 선율을 옥타브

로 하고 내성에 F-A♭-G♭음정을 채우며 오케스트라의 여러 파트의 역할을 

한 손으로 해결하였다. 이때 피아노의 왼손은 비올라와 첼로의 단일음 A♭을  

제 2바순과 콘트라베이스의 선율과 결합하여 D♭-A♭, F-A♭, E♭-A♭, A

♭-A♭의 트레몰로로 변형함으로써 오히려 트레몰로의 효과가 배가되었다<악

보 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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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a> 장면Ⅳ, □19  마디22-23, □20  마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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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b> 장면Ⅳ, □20  마디1-3

(3) 더러운 욕정

베누아는 이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마빌에서 바람 핀 내용을 자랑하듯 떠들

기 시작한다. □21의 마디5-8은 베누아가 다른 여자를 안았다는 말을 하자 기

다렸다는 듯이 마르첼로가 “이 자가 부인을 두고 마음속엔 더러운 욕정을 가

지고 있네!(Quest’uomo ha moglie e sconcie voglie ha nel cor!)”라고 외

치며 편안했던 분위기에서 급박한 분위기로 전환된다. 

□21의 마디5에서 오보에와 클라리넷과 바순이 D-F♯의 3도 화성을 부점 리

듬으로 연주하고, 첫 번째 박자와 두 번째 박자에 악센트를 넣어 부점 리듬을 

강조하며 베누아를 몰아붙이는 듯한 효과를 내었다<악보 21a-A>. 호른과 트

럼본과 성악이 D-F♯-E-D-C♯-D로 같은 선율을 ff의 4분음표로 연주하며 

선율의 각 음마다 악센트를 넣어 고함치듯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악보 

21a-B>.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B-D-C♯-B-A-B 음들을 중심으로 16분음표 4

연음과 8분음표가 한 박의 음가를 채우며 난장판이 된 다락방을 묘사하여 긴

장감을 고조시킨다<악보 21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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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는 오케스트라의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는 것이 연주상으로 어렵

기 때문에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움직임은 생략하였다. 강하게 몰아치는 상황

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른손으로는 부점 리듬을 하였다. 왼손에는 호

른과 트럼본과 성악의 D-F♯-E-D-C♯-D 선율을 4분음표가 아닌 8분음표로 

악센트를 넣어 오른손의 부점 리듬이 더 부각 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악보 

21b>.

<악보 21a> 장면Ⅳ, □21  마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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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b> 장면Ⅳ, □21  마디4-7

(4) 부도덕한 자

네 명의 친구들은 집주인 베누아를 더럽다고 하며 내쫓으려하고 베누아는 

당황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한다. □21의 마디16-19는 쇼나르가 “이 부도덕한 자

를 내쫓아라!(È la morale offesa che vi scaccia!)”라고 소리치고 다른 친

구들은 “조용히 해!(Silenzio!)”라고 베누아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이

다. 

□21  마디17에서 클라리넷과 바순이 8분음표의 상향스케일로 진행하고 다음

마디에서 오보에가 이어받으며 계속 상향한다. 그 다음 마디에서는 플루트가 

이어받아 상향하면서 음폭이 넓어진다. 

베이스클라리넷이 A음을 지속시키고 있고 같은 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유니즌으로 호른과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연주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시

킨다.

제 1바이올린은 (D-C♯-B-A)(E-D-C♯-B) 하행하는 부점 리듬으로 시작음

이 상승하며 음악이 점점 고조된다. 제 2바이올린은 6도 아래의 음정으로 연

주하고, 비올라가 3도 아래의 음정으로 연주하며 현악기들이 3화음으로 앙상

블을 이루며 인칼찬도(incalzando)17)로 점점 서두르며 베누아를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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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a>.

피아노는 오른손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3화음의 1전위의 형태로 부점 

리듬을 연주한다. 왼손으로는 베이스클라리넷과 호른과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가 연주하는 A음을 한 옥타브의 트레몰로로 하며 베누아의 불안한 심경을 담

아냈다. 클라리넷과 오보에와 플루트의 상승하는 스케일이 생략되었다<악보 

22b>.

17) 인칼찬도(incalzando)는 ‘압박하며’, ‘서두르며’, ‘쫓아가며’라는 뜻의 이태리 음악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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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a> 장면Ⅳ, □21  마디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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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b> 장면Ⅳ, □21  마디16-20

(5) 외모를 단정히

네 명의 친구들은 베누아를 쫓아내고 다시 평화를 찾았다. 쇼나르는 어서 

라틴가에 있는 모무스 카페로 가자고 제안한다. □22의 마디17은 마르첼로가 콜

리네에게 거울을 보여 주며 “곰 같은 친구야, 수염을 깎게나.(Orso, ravviati 

il pelo.)” 라고 콜리네의 큰 덩치와 덥수룩한 수염을 보며 곰으로 비유한다. 

친구들끼리의 농담 섞인 일상 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여 재미를 더한다. 

□22의 마디17에서 클라리넷과 베이스클라리넷과 바순과 비올라가 E♭음정을 

두 마디 동안 길게 끈다. 같은 음정을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한 옥타브 밑에

서 유니즌으로 낮게 깔아주며 ‘곰’(Orso)을 묘사하며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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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미를 더한다.

팀파니가 32분음표로 4연음을 치며 성악의 E♭음정을 길게 끄는 것을 더 

극적으로 해준다<악보 23a>. 

피아노는 E♭음정을 옥타브 지속음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팀파니의 역할

이 생략되어 있다. 팀파니를 표현하려면 E♭의 지속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생

략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피아노는 건반을 길게 누르고 있는다고 해서 

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의 마디17의 두 번째 박자에서 

E♭을 옥타브 트레몰로를 넣어 팀파니의 효과를 더해줘도 좋을 듯하다<악보 

23b>.

<악보 23a> 장면Ⅳ, □22  마디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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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b> 장면Ⅳ, □22  마디16-20

5) 장면Ⅴ: 사랑에 빠진 미미와 로돌포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로돌포가 혼자 다락방에 남아 원고를 쓰고 있는데 미

미가 초에 불을 얻으러 온다. 로돌포는 아름다운 미미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미미는 방 안으로 안내 받아 들어오자마자 심하게 기침을 하며 쓰러지고 로

돌포는 그녀를 간호한다. 정신을 차린 미미가 부끄러워 얼른 나가려다 열쇠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급하게 들어오다 촛불을 꺼뜨린다. 로돌포는 절호의 기

회라 생각 하고 일부러 자기의 촛불을 꺼뜨린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가며 열쇠를 찾다가 손이 닿아 로돌포는 미미의 손을 잡고 아리아 〈그

대의 찬 손〉(Che gelida manina)을 노래한다.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녹여 

주겠다고 하며, 이 어둠 속에서는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애정을 가득 담고 

이야기하듯 노래한다. 로돌포는 자신은 시인이고 비록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꿈으로 살고 있고, 사랑의 시와 노래로 마음이 아주 풍부하다고 노래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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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미미도 이에 용기를 내어 답하며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Mi chiamano 

Mimi)를 부른다. 자신은 수를 놓으며 조용히 혼자 지내며 시적인 것을 좋아

한다고 말한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봄의 첫 햇살도 사월의 첫 키

스도 자신의 것이라 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이것뿐이라며 노래를 마친다. 이 

때 밖에서 친구들이 어서 나오라고 재촉한다. 로돌포와 미미는 불타오르는 사

랑의 감정을 〈오 사랑스런 아가씨〉(O Soave fanciulla)를 부르며 키스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 한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나가며 친구들이 있는 카페

로 향한다.

(1) 꺼진 촛불

친구들은 모두 카페로 향하고 로돌포만 잡지에 실릴 원고를 마감해야 해서 

다락방에 남는다. 글이 잘 안 써지는지 쓰다가 찢고 다시 쓴다. 이때 조심스

러운 노크소리와 미미가 초에 불을 얻기 위해 들어온다. □25의 마디 13-15는 

로돌포가 문을 열어주고 미미가 “감사합니다, 제 촛불이 꺼져서요.(Di grazia, 

mi s’è spento il lume.)” 라고 노래하는 부분이다.

□25의 네 번째 박자에서 미미의 라이트모티브인 D♯-E-F♯-G-C♯-B 선율

을 pp로 제 1클라리넷과 제 2클라리넷이 한 옥타브의 유니즌으로 연주하며 

미미의 등장을 알린다. 

제 1바이올린은 B-C♯-D-D♯의 선율로 상향진행을 하고 크레셴도로 점점 

커지며 미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등장을 극적으로 끌

어간다. 제 2바이올린은 4분음표로 한박씩 G-F♯-E-G 선율로 반진행을 하며 

음악을 더 풍부하게 한다.

비올라와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A음을 지속음으로 낮게 깔아주며 미미의 

라이트모티브를 감싸고 있다<악보 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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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는 오른손에 클라리넷이 옥타브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미미의 라이트

모티브를 단선율로 음표 기둥을 아래로 하여 내성에 나타내고, 제 1바이올린

의 상향진행을 외성으로 하여 음표의 기둥을 위로 하여 파트의 구분을 하였

다.

왼손의 베이스는 A음을 외성으로 지속하며 따뜻한 배경이 되도록 하였고, 

내성부에 제 2바이올린의 음형을 넣었다<악보 24b>.

<악보 24a> 장면Ⅴ, □25  마디12-18

<악보 24b> 장면Ⅴ, □25  마디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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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만남

□25의 마디 16-17은 로돌포가 문을 열어주고 미미가 방안에 들어오는 순간

으로 미미의 모습이 처음 드러난다. 로돌포는 처음 보는 미미의 모습에 반한

다.

제 1바이올린과 제 2바이올린은 한 옥타브 유니즌으로 미미의 라이트모티

브인 E-F♯-G-C♯-E 선율을 연주하고, 클라리넷은 B-C♯-F♯ 선율을 한 

옥타브 유니즌으로 점점 커지며 상향 진행을 하며 미미가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한다. 최고음에서 크레셴도의 정점으로 미미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저음의 A음을 지속하며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25  마디17의 첫 박이 미미의 등장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로돌포가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으로 악기들 사이의 음폭이 가장 넓게 하여 극

적으로 묘사된다<악보 25a>.

피아노는 오른손으로 미미의 라이트모티브를 옥타브로 바이올린 유니즌의 

역할을 하였다. 넓어진 음폭을 표현하기 위해 피아노의 왼손은 지속음으로 있

던 A음을 한 옥타브 아래의 A음과 함께 옥타브로 꾸밈음을 삽입하여 풍부한 

소리를 내게 하였다<악보 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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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a> 장면Ⅴ, □25  마디16-18

<악보 25b> 장면Ⅴ, □25  마디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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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잃어버린 열쇠

□27의 마디2-4는 미미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오! 내 정신 

좀 봐!(Oh! sventata!)”라고 하며 놀라서 들어오는 장면이다. B♭장조로 조성

이 바뀌고, 이전보다 더 움직이는 빠르기(Un po’ più mosso)로 전환된다. 

깜짝 놀란 미미의 심정을 표현하며 미미가 당황하여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을 

담아낸다. 

□27의 마디2에서 성악과 바순과 하프가 2분음표로 F-E♭-B♭-C의 장2도로 

하행하고 장2도 상행하며 잃어버린 열쇠를 찾으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시

선을 묘사한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첫 박에 8분음표로 B♭-C-D-E♭상행하며 성악과 

바순의 하행과 반진행을 한다. 비올라는 첫 박을 비우고 8분음표의 아르페지

오로 채워서 미미의 흥분된 느낌을 살려준다.

호른이 첫 박을 8분 쉼표로 쉬고 점 4분음표의 악센트로 다급함이 느껴지

게 한다<악보 26a>.

피아노는 악기들의 구분을 음표의 기둥으로 하였다. 바순과 하프는 기둥을 

위로 올려서 외성으로 잘 들리게 하여 성악 선율에 힘을 더하였고, 비올라의 

움직임은 음표기둥을 아래로 내리고 내성으로 하여 흥분한 미미의 심정이 느

껴지게 하였다. 비올라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같은 박자에서 나오는 호른

은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악보 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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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a> 장면Ⅴ, □27  마디1-8

 <악보 26b> 장면Ⅴ, □27  마디1-6

(4) 보석상자

□32의 마디8-10은 로돌포가 미미에게 ‘내 보석상자로부터···’(Talor dal mio 

forziere···)라고 자신의 보석상자에서 당신의 예쁜 두 눈이 보석을 훔쳐갔다

고 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다.

□32의 마디9에서 하프의 왼손과 클라리넷이 2분음표로 A♭-C 로 풍부하게 

베이스가 되어 음악을 받쳐주고 하프의 오른손이 A♭화성을 3화음으로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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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상행하는 셋잇단음표로 음가를 채워 고백하는 로돌포의 흥분된 마음을 

묘사한다.

성악은 G-F-E♭-G 선율을 노래하고 비올라와 첼로가 한 옥타브 아래에서 

유니즌으로 성악선율에 힘을 더한다<악보27a>.

피아노의 왼손은 클라리넷과 하프의 왼손의 A♭-C에 한 옥타브 아래의 꾸

밈음을 넣어 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오른손에서는 성악과 비올라와 첼로의 선율을 옥타브로 하였고, 하프의 오

른손이 3화음을 전위시키며 상승한 음형을  A♭화성의 3음과 5음으로 변형하

여 셋잇단음표로 나타내었다<악보2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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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a> 장면Ⅴ, □32  마디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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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b> 장면Ⅴ, □32  마디7-10

2. 종합적 비교

앞 장에서는 1막의 장면별 비교를 통해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을 비교해

보며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비교의 결과 장면마다 다른 관점에서 편곡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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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 

장 면 장 면 제 목 소 장 면 비 교 관 점

장면Ⅰ
다락방의 
마르첼로와 
로돌포

불 없는 난로 목관악기 생략, 음형 변형 

시린 손가락 현악기 생략

기발한 생각 목관악기 생략

불타는 난로 음형 변형, 악상 변형

장면Ⅱ
추위에 떨며 
들어 온 콜리네

화난 발걸음 하프·카리용·피콜로 생략

타오르는 불꽃 비올라·첼로 생략

쉿! 리듬 변형, 꾸밈음 삽입

불꽃 속 사랑 피콜로·오보에·비올라·하프 생략

키스씬 아르페지오 삽입, 앞꾸밈음 삽입

장면Ⅲ
쇼나르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

의기양양 음정 부분생략

귀 머거리야? 리듬 생략, 음가 변형

먹이로 준 파슬리 유니즌 생략

친구들과 포도주 다이나믹 변형

장면Ⅳ
쫓겨난 
베누아

대접 아르페지오 삽입

마빌의 그녀 음형 변형

더러운 욕정 바이올린·비올라 생략, 음가 변형

부도덕한 자 목관악기 생략, 음형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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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오케스트라 총보와 피아노 편곡을 비교해 보니 생략된 경우가 많이 나타났

다. 악기를 생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여러 명이 연주하는 역할을 피아니

스트 혼자서 해야 하다 보니 연주상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고, 음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악기파트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장면Ⅰ의 ‘불 없는 

난로’에서는 약박에서 오는 악센트를 살려 유쾌한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 목관

악기가 생략되었고(악보6), ‘시린 손가락’에서는 손가락을 묘사하는 카리용의 다

섯 음을 나타내기 위해 현악기가 생략 되었고(악보7). ‘기발한 생각’에서는 로돌

포의 라이트모티브를 부각하기 위해 목관악기가 생략 되었다(악보8). 장면Ⅱ의 

‘화난 발걸음’에서는 콜리네의 라이트모티브와 불꽃의 묘사를 보여주기 위해 하

프와 카리용과 피콜로가 생략되었고, ‘타오르는 불꽃’에서는 같은 음을 길게 끌

고 있어서 피치카토로 짧게 연주하는 비올라와 첼로가 생략 되었고(악보10), ‘불

꽃 속 사랑’에서는 음형의 통일을 위해 피콜로, 오보에, 비올라, 하프가 생략되

었다(악보13). 장면Ⅲ의 ‘귀 머거리야?’에서는 쇼나르가 나무라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오보에와 클라리넷이 생략 되었다(악보16). 장면Ⅳ

의 ‘더러운 욕정’에서는 강하게 몰아치는 부점리듬을 나타내기 위해 바이올린, 

외모를 단정히 팀파니 생략

장면Ⅴ
사랑에 빠진 
미미와 로돌포

꺼진 촛불 유니즌 생략

첫 만남 꾸밈음 삽입

잃어버린 열쇠 호른 생략

보석상자 꾸밈음 삽입, 음형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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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가 생략되었고(악보21), ‘부도덕한 자’에서는 베누아를 압박하는 부점 리

듬을 강조하기 위해 목관악기가 생략되었고(악보22), ‘외모를 단정히’에서는 음

정이 겹쳐 팀파니가 생략 되었다(악보23). 장면Ⅴ에서는 ‘잃어버린 열쇠’에서 호

른이 생략되었다. 

음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장면Ⅲ의 ‘의기양양’에서는 음정을 부분적으

로 생략하였고(악보15), ‘먹이로 준 파슬리’에서는 한 옥타브 유니즌을 단선율로 

하였다(악보17). 장면Ⅴ의 ‘꺼진 촛불’에서도 한 옥타브 유니즌을 단선율로 하였

다(악보24).

2) 변형

악기들의 주법의 차이나 음향적 차이가 있어 음형이나 리듬, 다이나믹을 변

형하였다. 피아노는 악기는 건반을 누르면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줄을 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울림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악기의 특성을 고

려하여 변형이 된 경우들이 있다. 우선 음형이 변형된 부분을 찾아보면 장면

Ⅰ의 ‘불 없는 난로’에서는 화성을 아르페지오로 변형하였고(악보6), ‘불타는 난

로’에서는 화성을 트레몰로로 변형하였다(악보9). 장면Ⅱ의 ‘키스씬’에서는 바이

올린이 연주하는 3화음을 아르페지오로 변형하여 풍부한 울림이 느껴지게 하였

다(악보14). 장면Ⅳ의 ‘마빌의 그녀’에서는 단음 트레몰로와 베이스의 움직임을 

합쳐서 화성 트레몰로로 변형하였고(악보20), ‘부도덕한 자’에서는 지속되는 음

을 트레몰로로 하여 소리가 계속 유지되게 하였다(악보22). 장면Ⅴ의 ‘보석상자’

에서는 전위되며 상승하는 셋잇단음표의 화성을 전위하지 않고 같은 위치로 변

형하였다(악보27).

리듬이 변형된 경우를 살펴보면 장면Ⅱ의 ‘쉿!’에서 16분음표의 4연음을 연

주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양손이 엇갈리게 나오도록 하였고(악보12), 장

면Ⅲ의 ‘귀 머거리야?’에서는 베이스의 음가를 길게 바꾸어 안정감이 느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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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악보16), 장면Ⅳ의 ‘더러운 욕정’에서는 음가를 짧게 하여 부점 리듬이 

부각되도록 하였다(악보21).

장면Ⅲ의 ‘친구들과 포도주’에서는 악센트를 생략하여 오케스트라의 악기편

성의 변화를 악센트의 유무로 하였다(악보18).

3) 삽입

피아노라는 하나의 악기로 오케스트라의 효과를 내기 위해 오케스트라에는 

없는 음이 삽입 되었다. 장면Ⅱ의 ‘쉿!’에서는 현악기 피치카토의 울림을 표현

하기 위해 피아노에서 한 옥타브 아래의 음을 꾸밈음으로 넣어 소리를 풍부

하게 하였고(악보12), ‘키스씬’에서는 카리용의 종을 치는 특별한 소리의 효과

를 내기 위해 한 옥타브 위의 음을 앞꾸밈음으로 하였다(악보14). 장면Ⅳ의 

‘대접’에서 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 연주상의 어려움을 아르페지오를 넣어 해

결하였다(악보19). 장면Ⅴ의 ‘첫 만남’에서 넓어진 음폭을 한 옥타브 아래의 8

도 화성을 앞꾸밈음으로 넣었다(악보25), ‘보석상자’에서는 왼손의 베이스에 

한 옥타브 아래의 음정을 앞꾸밈음으로 넣어 베이스의 울림을 풍부하게 하였

다(악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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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의 작품 《라 보

엠》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을 비교하였다. 푸치니는 총 12편의 오페라를 

작곡하였고, 그 중 《라 보엠》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주가 많이 되

는 작품이다. 푸치니는 베르디가 집중했던 성악선율과 바그너의 라이트모티브 

작법을 융합시켜 자신만의 개성적 양식을 확립하였다. 푸치니는 《라 보엠》에 

각각의 등장인물마다 성격을 반영하여 라이트모티브를 만들어서 작품 전개하

고 전체적인 흐름에 통일감을 주었다.

오페라는 원래 오케스트라로 작곡되었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 연습하는 과정

의 대부분은 피아노 반주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로 편곡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막을 중심으로 5가지 장

면을 나누고 그 안에서 오케스트라 총보와 피아노 편곡 악보를 자세하게 분

석 해 보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아노가 모든 악기의 역할을 하기에는 

연주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극의 흐름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살리고 동시에 나오는 다른 파트를 생략하였다. 또한 옥타브 유니즌을 단선율

로 하여 음정을 생략하였다.

둘째로, 오케스트라 효과를 위해 변형한 경우도 있었다. 피아노라는 악기는 

건반이 한번 눌러지면 그 소리가 계속 유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스

트라의 지속음을 트레몰로로 음형을 바꾸었다. 또한 악기들이 가진 음향적 특

성을 표현하기 위해 화성을 아르페지오로 바꾸었다. 연주자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16분음표 4연음을 양손이 엇갈리게 연주하도록 변형하기도 하였고,  

다이나믹을 바꾸어 악기 구성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다.

셋째로, 꾸밈음을 삽입하거나 아르페지오를 삽입하였다. 넓은 음역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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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거나 독특한 음향을 가진 악기를 표현하기 위해 앞꾸밈음을 넣었다. 음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경우 아르페지오를 넣어 도약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곡을 비교하여 피아노에서 효과적으

로 연주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편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라 보엠》 뿐만 아니라 다른 오페라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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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Orchestra score and Piano 
arrangement of Puccini's Opera La Boheme

- focused on 1st Act. -

Kim, Ji Won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d orchestra and piano arrangement with the first

act of opera La Boheme of Giacomo Puccini (1858-1924). Puccini

succeeded Verdi as an opera composer representing Italy and composed a

total of 12 operas.

La Boheme is a four-act opera composed based on the novel "Life

Landscape of Bohemian," written by French author Henry Murger

(1822-1861). It is a typical Verizmo opera featuring poor artists and

ordinary lives with friendship and love. Puccini extended lyrical melodies,

flexibly used motifs and combined with colorful and varied orchestral

colors. Each character set up a light motif that showed each character's

personality and developed th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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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cini described various elements in music and expressed them in

various acoustics of the orchestra.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the colors of these orchestras on the piano for a variety of

reasons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I compared it to the general news of the

orchestra, focusing on the parts not included in the piano score. Studying

the different parts, I grasped the piano composer's intentions. Although

there must be physical limitations of the performer in arranging the

orchestra to the piano, the orchestra was transformed in various ways

for the composer to perform as close to his intention as possible.

Scene I compared the four small parcels of Marcelo and Rodolfo in the

attic, and scene II compared the five small parcels with the colline

coming into the cold. Scene III compares four scenes with Shonar and

Happy Christmas Eve, scene IV compares five scenes with Benouia cast

out, and scene V compares four scenes with Mimi and Rodolfo in love. I

grasp the intention of the piano arranger.

When playing the orchestra on the piano, there are many limitations,

but based on the analysis, I found that it helped me play by arranging

various methods to perform as close as possible to the original intention.

First, if there were physical limitations of the performer o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und, the musical instruments or notes were

omitted and part that effectively showed the flow of the play was saved.

Second, dynamic was modified to change the playing sound or rhythm

for sound effects or to indicate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instrument. Thirdly, to express a wide range of musical instrumen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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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with a distinctive sound, we added an arpeggio to help us

play. This proved to be very effective for musicians accompanied by

orchestras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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